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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2023. 9. 25.(월) 담당 김연주 (010-2027-7211)

진교훈, 장애인 부모 만나 “복지 없는 민생은 없다” 강조
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정책제안 경청…“안전은 시스템, 안심은 더 고차원적 문제”

‘안전·안심·민생구청장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25일(월) 강서구 
선거사무소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서 “복지가 빠진 민생 있을 수 없다”며 “구
청장으로 봉사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각오를 밝혔다.

진 후보는 슬로건을 설명하며, “안전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차원의 문제라면 안심
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 문제로 구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간담회에는 진 후보와 박주선 구의원이 참석했으며,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 
회원 50여 명은 ▲강서구 행동지원서비스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 ▲강서구 재가
장애인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▲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확충 ▲주간활동서비스 제공
기관 확대 등 ‘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정책요구안’을 제안했다.

특히 서진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한 회원은 “구청 지원으로 학교에서 도우미 선
생님 다섯 분을 모시고 일했는데, 내년부터 해당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강서구
청 일자리정책과를 부랴부랴 찾아갔었다”며 “지금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
라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”고 고충을 토로했다.

진 후보는 “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고 지
원하고 있으나, 전국적으로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하다”고 말하고, “대부분 집에서 
생활하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, 주거서비스 개선은 굉장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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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문제”라며 “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”고 말했다.

진 후보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와 관련해서 “이미 영등포, 강남과 서초에서 시행
하는 정책으로 강서구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”며 “전체 예산을 살펴봐야
겠지만,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”고 약속했다. /끝.

※ 사진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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